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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�읽어�보면�좋을�책들�

●�공감�능력을�높이는�교육�프로그램�
� �메리�고든.�공감의�뿌리.�문희경�역.�샨티,� 2010.�

●�관계의�혁명을�이끄는�당신�안의�힘
� �로먼�크르즈나릭.�공감하는�능력.�김병화�역.�더퀘스트,� 2014.�

●�대화가�풀려야�관계가�풀린다!� �
� �최찬훈.�관계�대화.�유노북스,� 2015.

●�마음의�통로를�여는�심리학
� �가토� 다이조.� 나는� 왜� 소통이� 어려운가.� 정문주� 역.� 고즈윈,�
2013.

●�친밀한�관계를�만드는�소통의�비밀� �
� �토머스�해리스.�마음의�해부학.�조성숙�역.� 21세기북스,� 2008.
�
●�인간관계와�상호작용에�도움이�되는�설득의�비법
� �마크� 고울스톤.� 뱀의� 뇌에게� 말을� 걸지� 마라.� 황혜숙� 역.� 타임비
즈,� 2010.

●�일상에서�쓰는�평화의�언어,�삶의�언어
� �마셜� B.� 로젠버그.� 비폭력대화.� 캐서린� 한� 역.� 한국NVC센터,�
2011.

●�정신의학�전문의�하지현�교수가�분석한�소통의�원리�
� �하지현.�소통,�생각의�흐름.�해냄,� 2014.

●�소중한�관계를�해치지�않는� 21가지�대화의�기술�
� �롭�켄들.�왜�그때�그렇게�말했을까?.�박다솜�역.�길벗,� 2015.�

●�타인과�훌륭한�관계�맺는�법�
� �매슈� 켈리.� 왜� 나는� 사람들과� 어울리지� 못하는� 걸까.� 신봉아�
역.�소울메이트,� 2013.�



●�사랑의�탱크를�채우는�사랑의�기술

게리�채프먼.� 5가지�사랑의�언어.�장동숙�역.�생명의말씀사,�
2010.

사랑의� 언어는� ‘인정하는� 말,� 함께하는� 시간,� 선
물,� 육체적인� 접촉,� 봉사’라고� 한다.� 저자는� 자신
과� 관계를� 맺고� 있는� 사람과� 원활하면서도� 바람
직한�관계를�유지하기�위해서는�상대방의�제� 1의�
사랑의� 언어를� 파악하여� 표현하는� 것이� 필요하다
고� 한다.� 연인,� 부부� 등� 가까운� 사람과의� 소통을�
돕는�책이다.

●�인간관계가�귀찮은�사람들의�관계�심리학

오카다� 다카시.� 나는� 왜� 혼자가� 편할까?.� 김해용� 역.� 동양

북스,� 2015.

저자는� 혼자가� 편한� 사람들에게는� 어린� 시절에�
형성된� ‘회피형� 애착� 성향’이� 있다고� 본다.� 양육
자와의� 사이에� 공감을� 바탕으로� 한� ‘애착� 관계’�
미형성,� 현대� 의학의� 출산� 시스템,� 보육원� 교육,�
정보의� 과잉과� 기계� 문명� 발달의� 영향을� 설명하
고,� 다양한� 임상� 경험과� 유명인의� 사례를� 통해�
‘회피형�인간’에서�벗어나기�위한�방법을�제시한다.

●�따귀�맞은�영혼들을�위한�관계의�심리학

배르벨� 바르데츠키.� 너에게� 닿기를� 소망한다.� 박규호� 역.�
21세기북스,� 2010.

자존감이�약하거나� 불안정한� 사람은�사랑받기� 위
해서� 상대방에게� 자신을� 맞추거나�반대로� 자신을�
과대� 포장하여� 상대로부터� 감탄이나�존경을� 얻어
내려�애쓰며�결국� ‘지속적인�관계’를� 어렵게�만든
다고�한다.�이러한�소통의�부재,�잘못된�자기애로�
외로워하는� 사람들에게� 총� 27장에� 걸쳐� '진정한�
우리를� 만나게� 되는� 법',� ‘나르시시즘적� 관계에서�
벗어나는�법’�등�나르시시즘적�문제에서�벗어나는�
실천적인�방법들을�제시한다.

●�고독감과�고립감을�느끼는�현대인을�위한�소통�해법
� � �
이무석.� (나를�행복하게�하는)�친밀함.�비전과리더십,� 2007.

저자는� ‘내�가치를�인정해주는�자기�대상’을�만나
서� 친밀함을� 나누는� 것이� 인간관계에서� 아주� 중
요하다고�한다.�친밀함을�위해서는�스스로도�부족
한� 자신을� 용서하고� 받아주어야� 하며,� 행복은� 친
밀한� 관계에서부터� 온다고� 한다.� 이� 책은� 풍요로
워�보이지만� 내면에는� 고독감과�고립감을� 느끼는�
모든�현대인들이�읽어야�할�필독서이다.


